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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은 소비 위축으로 판로를 잃은 영세 소상공인, 중소 납품업체를 돕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유통, 납품기업들과 함
께 상생협약식을 체결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박대준 쿠팡 신사업부문 대표(사진 왼쪽 두번째) 및 관계자들이 협

약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4일 공정위-유통업계-중소납품업체와 상생협약 체결
어려움 겪는 영세, 중소 패션 업체를 위해 최대 100일간 ‘대한민국 동행세일’ 프로모션 진행
50억 원 규모의 판매수수료 인하, 750억 원 규모의 판매대금 조기지급, 4억 원 규모의  광고/마케팅 지원

2020. 6. 4. 서울 — 쿠팡이 소비 위축으로 판로를 잃은 영세 소상공인, 중소 납품업체를 돕기 위해 나섰다. 쿠팡은 대한상의 중회
의실에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유통업계, 중소 납품업체와 함께 상생협약식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작은기업
들이 쿠팡을 통해 더 많은 고객을 만나고, 더 많은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804억 원 규모에 달하는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을 비롯해 한준석 한국패션산업협회장, 박대준 쿠팡 신사업부문 대표 등 22개 패션업계,
유통기업, 납품기업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쿠팡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중소 납품업체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이달 23일부터 9월 30일까지 100일간 ‘대한민국
동행세일’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이 기간 동안 작은기업들이 쿠팡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책이 마련되었다. 

먼저 쿠팡 마켓플레이스 패션카테고리 부문에 신규 입점하는 셀러들이 판매수수료를 최대 60%까지 할인 받을 수 있도록 50억 원
이 지원된다. 늘어난 고객 주문에 상품 재고를 급히 준비해야 하는 판매자, 비즈니스 확장을 위해 여유자금이 절실한 판매자 등 중
소업체의 비즈니스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일정 요건에 부합하는 사업자들에게는 750억 원 수준의 판매대금 지급을 앞당길 예정이
다. 상품이 고객들에게 효과적으로 노출되고 판매를 촉진할 수 있도록 쿠팡 사이트 내 광고를 비롯한 4억 원의 마케팅 활동도 이번
프로모션에 포함된다.

박대준 쿠팡 신사업부문 대표는 “이번 협약으로 쿠팡을 통해 전국의 영세, 중소 판매자들이 더 많은 고객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
길 기대한다“며, “모두가 어려운 시기지만, 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쿠팡이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
겠다”고 밝혔다.

한편 쿠팡은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지역농가 및 소상공인 상품 판매를 촉진하는 ‘힘내요 대한민국’ 프로모션을 4월 한 달간 진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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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있다. 지역 업체의 매출 상승을 이끈 성과에 힘입어 이달부터 전국 7개 지역이 참여하는 2차 힘내요 대한민국 기획전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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